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챔琴의 의학이론에 대한 연구; 

『傷寒論靈』 을 중심 으로1) 

張祐影, 洪元植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학교실 

A study on the medical theories of Ka-kum(챔琴) 

As above we observed all medical theories contained in r Sang Han Lon 

Ik(傷寒論靈)」 written by Ka-Kum (채琴) His medical theories reflect all the Sang 

Han medical ideologies during his era. so his studies itself had much influences on 

those studying Sang Han medical ideologies. six channels system(六經) is a crucial 

part of r Sang Han Zab Byung Lon(傷寒雜病論)』 written by Jang 

Joong-Kyung (張때景), therefore understanding the theories of six channels 

system (六經) is a must for understanding the medical theories of Ka-Kum (阿琴) so 

m this essay. we aim to make a conclusion based on the researches done by 

Ka-Kum(쩌琴) and futhermore. hope to show the significance of The theories of six 

channels system (六經論) in Ka Kum(쩌琴)' s work. 

Ka-Kum(쩌琴)' s work has the following influences on the scholars studing r Sang 

Han Lon(傷寒論)』

1. In Ka Kum(힘琴)' s studies. factual observations were made according to the 

fundamental oriental medical theory; the Um-Yang(陰陽) . by systemically proving that 『Sang

Han Zab Byung Lon(傷寒雜病論)」 was based on the theories of 『Naegyeong(內經)』

2. Ka-Kum(쩌琴)' s studies showed that case-differenciation-model by six channels 

system(/;經辦證體系) could be used in all clinical purposes by adopting a new 

ideologies of r Sang Han Zab Byung Lon(傷寒雜病論)」 and the ideas of six 

parts (六經地面論)

3. Ka Kum(채琴)' s studies established the concept of case-differenciation(辯證)

through representing the relevance of six principal syndromes(表養寒熱虛實) which are 

all regulated by the case differenciation model by six channels system(/;經辦證體系)

주제어 쩌琴.傷寒雜病論,六經地面說,表훌寒熱虛實,六經辦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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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琴의 의한이론에 대한 연구, 『傷寒論월」 을 중싱으로 

|. 績 論

張{매景 『傷寒雜病論」 은 『黃帝內經」 과 더 

불어 韓醫學에 있어 가장 중요한 典籍이다. 

『黃帝內經」 이 醫學의 諸 理論이 分出하고 會

集하는 준거가 된다는 청에서 醫學의 經典이라 

고 한다면, 『傷寒雜病論」 은 『黃帝內經」 의 

理論을 臨'*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 

와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臨皮醫學의 經典

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傷寒雜病論」 은 

질병현상을 太陽·陽明 ·少陽·太陰·少陰·廠

陰의 여섯으로 계통화하는 한편 각 病證의 기 

전을 밝히고 그에 따라 治法과 方藥을 제시 , 

臨皮韓醫學의 독특한 방볍론인 ‘‘辦證論治”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이천년 이래 臨많 

韓醫學의 大體를 규정했다 그러나 張때景 『傷

寒雜病論」 은 특유의 條文삭 기술체계로 인해 

체계적인 이해를 얻기에 곤란함이 있으며, 더 

욱이 西쯤의 王됐和에 의해 고정된 傳本은 시 

간이 흐를수록 錯簡과 加筆에 대한 의혹을 가 

져왔다. 淸代를 대표하는 傷寒家인 *可琴은, 

『內經」 의 醫理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王꿨和 이래 傷寒學의 諸 學說을 두루 고찰하 

는 과정을 통해, 앞서 지적한 揚寒學 연구의 

二大 難題를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는 체계적이 

고도 합리적인 이론을 도출해낸 결과 傷寒學에 

일대 전기를 마련한 인물이다 그의 醫學思、想、

은 尤↑읍, 兪根初, 徐靈服, 周學海, 沈金驚 등 

淸代의 저명한 揚寒家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 

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1), 근래의 『陽寒

雜病論」 연구에 있어서도 그의 『傷寒論注」

I) 嚴世藝 主編, 中醫學術史, 上海, 上海中醫學
院出版社, 1989. p.472“‘阿R六經地面的創
見, 也博得不少醫家贊同. 尤在앨說; “阿~援
地理兵法, 잭힘病$之i흥深, 方藥之大少, 可謂
深切著明” 뼈&, 兪根初基阿民而提出六經形
層說- 徐靈服周學i每等均各有引述與發揮 乾
隆時沈金聚遺*可ei;六經之說以治傷寒’·

는 尤↑읍의 『傷寒貴珠集」 과 더불어 가장 精微

한 註釋書로 평 가되고 있다2). 『傷寒論注」 는 

證을 중심으로 有關條文들을 類별로 모아 연구 

하는 방식을 통해서, 條文식 기술체계의 난정 

융 극복할 수 있는 방볍론을 제시하는 한편, 

王꿨和 傳本을 張빼景의 大意에 입각 취사선택 

하여 연구자료로 삼는 방법을 통해, 후대 『傷

寒雜病論」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傷

寒論注」 에 비해 요년 뒤에 成書된 『傷寒論

覆」 은 阿琴 醫論의 淵源이 자세히 드러나 있 

는 한편 제 이론이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는 점에서 뼈琴의 醫論을 연구하는 데 있어 빼 

놓을 수 없는 자료이다 

*可琴이 傷寒學術史에서 지니는 이러한 독 

특하고 중대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연 

구는 제한된 관심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최근 『傷寒論注」 의 번역서 인 『阿~傷寒論

注」 3)가 출간된 것은〕 *可琴 연구에 기초자료 

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반가운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傷寒論注」 가 매우 많은 서 

적들에서 광범위하게 인용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傷寒論注」 전체를 대상£로 하는 

연구는 아직 나온 바 없다 또 『傷寒論靈」 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된 바 없다. 

1995년에 나온 김세현의 『狗琴의 三陽病解에 

關한 jiff究」 4)는 총 14편에 이르는 『傷寒論

靈」 의 전체 내용 가운데 만 삼 편에 불과한 

三陽病에 대한 연구로서 뼈琴 醫學理論의 전모 

를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이며, 1988년에 나온 

유기 덕의 『阿琴의 傷寒學說로 본 빼景의 六經

體系」 5)는 뼈琴의 六經地面說을 이 해하는데 

2) 홍원식 편저, 중국의학사, 서울, 동양의학연 
구원, 1987. p.324. 

3) 윤창열·신영엘·김선호 편역, 현로완역가써 

상한론주, 대전, 주민출판사, 1998 ‘ 
4) 검셰현 석사학위논문, 가금의 삼양병해에 관 
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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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중요한 자료이나 이 역시 ”六經”이라는 

제한된 관점에서 나온 연구이므로, 쩌琴 醫學

理論의 상세한 모습을 충실히 보여주지는 못하 

고 있다 

六經은 『傷寒雜病論」 을 이 해하는 핵심 이 

으로, 뼈琴의 醫學理論을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그의 六經論에 대한 이해는 핵섬적인 지위를 

정하고 있는 것이 사실。l 다. 그러나 全書의 大

意와 條理를 강조하고 있는 쩌琴 理論의 특성 

상 그의 六經論 역시 그의 諸 理論과의 유기적 

인 관련하에서 검토될 때 바로소 그 진면목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論考는 證治大

法論과 六經論의 유기적 인 결합을 통해 辦證論

治體系로서 六經이 갖는 의의를 밝히는 한편, 

張뺀景의 醫學이 『內經」 에서 기원하고 있음 

을 끊임없이 例證하는 과정을 통해서 韓醫學

고유의 방법론안 陰陽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 

시하고자 하며, 또한 해琴 자신의 논문집안 

『傷寒論靈」 을 『傷寒論注」 와 대조해 가며 

세밀하게 考察하는 작업을 통해서, 그의 제 醫

論의 자세한 淵源과 結論을 파악하고 그의 醫

論의 특정적인 면모로서 이른바 六經地面論이 

갖는 맥락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되었 

다. 

||- 챔琴의 生進 著作,

『傷寒論寶』 으| 成書年度

1 . 生繹6)

5) 유기덕 석사학위논운, 가금의 상한학설로 본 
중경의 육경체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1988 
6) 쩌琴 編註 뽑炳章 固點 옳j市然 總審定, 傷寒
來蘇集(中國醫學大成 제7권), 上海, 상해과 
학기술출판사, 1990년 +可琴에 관한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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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琴의 字는 題伯이며 號는 似峰이다 섬f江 

省 慧짧 文훈(지금의 金跳縣)에서 살다가 盧山

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生을 마감했다 일찍 

이 立身의 뜻을 품고 偏學을 공부하다가 뜻을 

이루지 못함에 盧U」으로 이주하여 『內經」 과 

『傷寒論」 연구에 평생을 바쳤다 고결한 안품 

의 소유자 였으며 , 스스로 醫術을 드러 내지 않 

았으am로 명성이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경제 

적으로 빈온한 생활을 했다‘ 

2. 著作 및 관련서 

著作으로는 「傷寒來蘇集」과 『內經合

탤」 。l 있다. 

통상 『來蘇集」 으로 약칭되고 있는 『傷

寒來蘇集」 은 현재 『傷寒論注」 四卷과 『傷寒

論靈」 二卷, 『傷寒附寶」 二卷의 三種 書가 옴 

本된 형태로 傳해지고 있다 『傷寒論注」 가 

’‘證”을 중심으로 條文을 類벨로 모으고 註釋을 

加하는 독창적인 형식을 통해서 傷寒注陳史에 

일대 혁신을 가져 왔다면, 『傷寒論寶」 은 

은 *可琴 자신이 직접 쓴 범序 둘과 다른 이 
들이 쓴 몇 개의 序文 외에는 거의 없는 실 

정이다‘ 그래서 그의 生灌에 대한 記事들은 
대체로 일치하며 소략하다 홈炳章은 자신이 

말견한 세 개의 序文을 『傷寒論醫」 에 붙였 
다. 그외 뽕炳章本의 『傷寒來蘇集」 의 머 리 
에는 馬中羅의 序인 「馬序」 와 衛라는 사람 
의 序인 「衛序」 가 붙어 있으며 , 『傷寒附
麗」 에는 葉香岩의 序文인 「批附靈序」 가 
붙어있다‘ 뽕炳章-本에 있는 序文과 그 연도 
는 아래와 같다 

傷寒論注 自序己맴 
傷寒論覆 自序 甲寅
季序未記
孫序己西
葉序 因rt
馬序 乾隆 ζ갖 1755년 

?馬序 乾隆 甲申 176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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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傷寒論寶」 을 중심으로 

考」 12)는 모두 1734년으로 추산하고 있다13) 

그러나 *可琴의 

*可琴과 직접적인 

『古今名醫方論」 의 성서 연도는 淸 康熙 ζ~p 

年~로서 서기 

方論을 다수 記載하고 있으며 , 

친분관계에 있던 14) 羅美의 

쩌琴의 의학이론에 대한 연구; 

『傷寒論注」 에 비해 오년 후에 성서된 著書로 

서 14篇의 서로 유기적인 관련하에 있는 論說

들을 통해 채琴 스스로 자신의 醫學理論의 전 

모를 구체화하고 있다. 『傷寒附寶」 은 方論書

로서 方짧j즐 중섬요로 病機와 藥理를 설명하는 『傷寒

보다는 

1675년이 확실하므로, 

『古今名醫方論」論靈」 의 성서연도는 

앞선 1674년이 되어야 한다15). 

형식을 통해서 각 方齊j들의 적용범위를 고정하 

고 응용뱀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1735년으로, 『中國歷代醫論選講」 16)은 

1646년에서 1706년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 

들 두 연도는 모두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傷

寒論覆」 의 성서연도가 1674년임이 확실하다 

면, 각각 해琴의 나이 12세와 28세에 『傷寒

論覆」 이 성서되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傷寒論靈」 을 탈고했을 당시의 *可琴의 나이 

를 최소한 40대 이후로 추정한다고 하더라도 

1662년 생몰연대를 趙輝賢 校注本은 그의 

에서 

멈序에 그 존 『內經合뿔」 은 『傷寒論注」

재가 언급되어 있A나, 지금은 失傳되고 없다­

그 외 淸 羅美가 編輯한 『古今名醫方論」

에 뼈琴의 方論이 다수 記載되어 있다7) 

『傷寒뼈疑」 는 錢음흙~ 集注로서 

白塵山房校印本이 존재한다고 하나 국내에서는 

1816년 

淸 金聽鴻의 『傷寒論

주석서로서 1893년에 간행되었다고 하나 

볼 수 없다8). 

『金注傷寒論寶」 은 

阿琴은 淸初 즉, Ji頂治 • 康熙 年間의 인물로 보 

아야 할 것 같다-

寶」

국내에서는 볼 수 없다9) 

成書年度와 으| 

쩌琴의 生沒年代

『傷寒論훌훌』 3. 

12) 養뼈然 主編, 中國醫籍通考, 上海, 上海中

醫學院出版社. 1990년 
13) 趙輝賢 校注, 傷寒來蘇集, 上海, 上海科學
技術出版社, 1986. p.l. 

嚴世藝 主編, 中醫學術史, 上海, 上海中醫學院出
版社, 1989. p.469 

升派元없L 編, 中國醫籍通考, 北京, A民衛生出版
社, 1956. p.432 

14) 羅美, 上揚書, p.3. ’‘友A.*可琴, 手{뿌景書探 
討有年, 所著傷寒論寶, 多所發明. 故是編手
傷寒方中, 錄其論最多, 까「欲學者因之略見f뿌 
景一班耳’

15) 『中國醫學史」 는 甲寅을 1674년으로 고증 
하고 있다 

顆志亞 主編, 中國醫學史, 북경, 인민위생출판 
사, 1991. ( 1992년 일중사 영인본) 

16) 陳大짧 등 編 中國歷代醫論選講, 北京, 중 
국의약과기출판사, 1997 

님4 。j 。|
L」 --, -1 『傷寒論寶』. 

”” -

*可琴 범序에 

이 甲寅年을, 趙輝

『中醫學術

『中國醫籍通

『傷寒論靈」 의 

甲寅年으로 記載되어 있다 

『傷寒來蘇集」 10) 이 나 

그리고 판派元없L의 

성서연도는 

校注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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史」 11) 

7) 『古今名醫方論j 은 1994년 中國中醫藥出板
出版社本이 현재 유통되고 있다 

8) 옳i市然 主編, 中國醫籍通考, 上海, 上海中醫
學院出版社, 1990년. 

9) 동양의학대사전편찬위원회, 
v7. p.11. 

J 0) 趙輝賢 校注, 上海, 상해과학기술출판사, 
\986. 趙輝賢의 「前言」 에 의하변 초고작성 
연도는 1982년이며, 논자가 보고있는 판본 

은 J992년 일중사 영인본이다‘ 
11) 嚴世籃 主編, 中醫學術史, 上海, 上海中醫
學l流出版社, 1989 

동양의학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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底本과 일러두기 

1. 번역의 底本

현재 국내에서 볼 수 있는 『傷寒來蘇集」

의 板本은 크게 우 가지이다. 하나는 趙輝賢

校注本이며, 다른 하나는 『中國醫學大成」 의 

제7권 17)으로서 費炳章 園點本이 다 앞으로 본 

論考에서는 국내의 通行本임을 감안해서 전자 

는 “통본”으로 후자는 햄炳章의 校本임을 감안 

해서 “조본”으로 구분해 약칭하기로 하겠다 통 

본은 조본을 底本으로 성령된 板本。l 나 다른 

板本으로 校訂된 것이으로 상당부분 曺本과는 

다른 점이 었다. 그러므로 본 論考의 r傷寒論

靈」 번역은 통본을 底本으로 상되 필요에 따 

라 조본과 대조하고 나아가 『傷寒論注」 의 유 

관 내용과 검토하는 과정을 병 행하는 방볍을 

통해 통본의 難解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도모 

하였다 

2. 일러두기 

- 본 벤 역은 r傷寒論寶」 고유의 上下卷

14篇의 編i!JIJ를 따라 진행하였다 각 篇을 내 

용에 따라 장과 절로 분류하고 각 장과 절에는 

표제를 붙였다 예컨대 上卷의 [l 1-1] 은 

上卷의 1 편 l장 1 절이다. 

-. 원문은 趙輝賢 校注 『傷寒來蘇集」 中

의 『傷寒論靈」 을 기 준으로 하였다 

-- 벤역은 의미를 청확히 드러내는데 치중 

했다 따라서 생소하더라도 가급적 채琴의 용 

17) 費炳章 卷點 옳1市然 審定本이 바로 이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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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했다 

一‘ 『傷寒論注」 와 『傷寒附寶」 의 인용 

역시 위의 책을 기준으로 하였다 단 인용은 

원문을 供記하지 않고 번역만을 실었다 

-. 張빼景 條文의 일련번호는 『현토완역 

가씨상한론주」 의 그것을 사용했다 

-- 『傷寒論寶」 에서 阿琴이 인용하고 있 

는 『傷寒雜病論」 의 모든 條文은 『傷寒論

注」 에서 그 條文을 찾아서 각주에 기재했으 

며, 『傷寒論注」 의 編制에 따라 찾아보기를 

붙였다. 예를 들어서 14條는 『傷寒論注 • 太

陽·桂技證上」 으로 되어 있다. 

一 『傷寒論注」 에 인용되 어 있지 않은 條

文은 『빼景全書」 (大北, 集文書國, 中華民國

72년)의 것을 사용했다. 

- 『傷寒論注」 의 條文은 r f1뿌景全書」 의 

그것과 다른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 가운데에 

는 阿琴이 필요에 따라 고친 것 이 많다‘ *미琴 

스스로 校動한 내용이 『傷寒論注」 에 보이는 

것은 모두 실었으며, 『傷寒論注」 條文의 宋

本과의 校勳은 李培生의 『阿a傷寒論注it니도」 

(北京, A民衛生出版社, 1996년)을 참고했다. 

- 阿琴이 인용하고 있는 『內經」 의 文句

는 가능한 한 모두 찾아서 기재하고 채琴 인용 

문과 『內經」 원문과의 차이 를 볼 수 있도록 

했다. 

一. 내용과 관련되는 각주는 모두 벤역문에 

달았으며 趙輝賢 校注本의 校動과 관련된 각주 

는 원문에 말았다 

IV. 譯註傷寒論寶寶自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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傷寒論驚 멈序 

譯註傷寒論寶 卷上

1. 六經證治의 大法을 온전하게 論說함(全 

論大法)

[ 1-1] 傷寒雜病合論

[1-1-1] 六經分證皆暴傷寒雜病論

[1-1-2] 太陽篇中中風傷寒合論之意

[1-1 3] 빼景約法能合百病暴該手六經論 

[1-2] 大法論

[1-2-1] 뺀景因證立方論 

[l 2-2] 때景治法意本 r內經」 論

[1-2-3] 때景治法ffll±下利水淸火調補等法 

愁具論

[1-3] 服法補遺論

( 1-4] 逢條察其筆法論

2. 六經의 올바른 뜻(六經正義) 

(2-1] 때景之六經是分六區地面所該者廣論 

(2-2] 때景六經 『內經」 起源論

(2-3] 六經地理論

(2-3-1] 六經地面論

(2-3-2] 太陽地面少陰與陽明相關論

(2-3-3] 心뼈地面論 

(2-3 4] A身之病動關心題論

(2-3 5] 六經道路論

(2 4] 六經用兵論

(2-4-ll 六經地形與地理之意、解

(2-4-2] 太陽用兵論

(2-4 3] 少陽用兵論

(2 4-4] 陽明用兵論

(2 4-5] 太陰用兵論

[2 4-6] 廠陰用兵論

(2-4-7] 少陰用兵論

3. 合病과 井病의 숨은 뜻을 밝힘 (合井뺨故) 

4. 風과 寒에 관한 迷感을 변론함(風寒辦感) 

[4-ll 中風{흉寒風寒論 

[4-1-1] 中風傷寒相類論

[4 1-2] 中風傷寒各有輕重論

[4 2] 六經風寒發病論

[4-2-1] 太少陰陽發熱論

[4-2-2] 六經受뻐發病各路論; 中陽i잃經中 

陰j짧府之義 

[4-3] 六經!3'~氣轉屬論

[4-3-1] 現證期日論

[4-3 2] 때景傳字解 

(4 3-3] 六經轉屬漸要

[4-4] 辦三鋼鼎立論

(4-4-1] 中風傷寒服徒辦

[4-4-2] 太陽三方皆中風治方論

(4-4-3] 太陽病多中風論

(4-5] 辦寒溫평論 

(4-6] 治傷寒溫散溫補正法論

5. 溫暑의 뜻(溫暑指歸) 

(5 1] 『內經」 論傷寒而反發熱證之三義

(5 2] 溫病生病之源論

[5 2-ll 覆火論

(5-2-2] 辦王꿨和寒毒說 

(5-3] 때景溫病證治 

(5-4] 溫熱與溫度之異論

6. 쩔과 펼의 相似와 相異(쩔펄異同) 

(6-1] 六氣異同論

(6-2] 첼之寫病!휩操論 

[6-3] 六經첼jJ'E論 

(6-4] 風훨因熱펄、첼因操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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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첼病證治 

[6-6> 傳與찮皆由폈變論 

7. 平服의 準編(平HIR準觸)

[7-l> 該法貴要論

[7-2> 服法體用論; 陰陽十服論

[7-3> 該服五法論;對看法 . .lE看法 • 反看法

• 얘lj看法 • 澈底看法

[7-4] 률陰훌陽看法論 

[7-5> 表養藏府四法; 浮沈遭數之義

[7 6> 該法體用論; i쭈服을 實例로 

VI. 譯註傷寒論寶 卷下

1‘ 太陽病解

[!-l] 審病四法

[1-1-1 > 緊記提網法

(1-1-2] 看出底板法

[1-1-3] 細玩四旁法

(1-1-4> 從中索隱法; 太陽服法

[1-2> 太陽.lE義

(1-2-1 > 太陽勝麻辦

[1-2-2>傷寒最多心病論

(1-2 3> 辦傷足不傷手說; 陰陽內外相輸之

義

(1-2-4] 風寒營衛辦, 麻桂二方之義

[1-3> 太陽病 治法

(1-4> 太陽變證

[ 1 4 l > 太陽少陰合病

(1 4-2> 陽去入陰證

2. 陽明病解

[2-1 > 陽明總網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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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陽明總網底板

[2-1 2> 뿜家實解 

[2-2> 陽明表證解

[2-2 l] 定陽明表證提鋼

[2-2 2> 陽明表證與太陽表證웰 

[2-2-3 > 陽明表證內外辦,風寒表證與內熱

表證

[2-2-4> 陽明與太陽表證服證辦

[2-3] 陽明表證治法

[2-3 1 > 陽明表證治法舊誤辦

[2-3-2> 陽明內熱表證治폐l 

[2-3-3> 大法當많;植子鼓場條解 

[2 3-4> 陽明表證ff後救進治法

[2-3-5> 陽明表證擬似桂技證解; m.驚散條

解7

[2-4] 陽明治法의 權法

[2-5] 陽明之關緊三陰重說

3. 少陽病解

[3-1] 少陽提鋼

[3-1-1 > 少陽提鋼解

[3-1-2> 少陽表證解

[3-1-3> 少陽半表半養證 三義

[3-2> 少陽半表半養證治;小架胡場解

[3-2 1] 小架胡楊證治

[3-2-2>小架胡場證解

[3-2-3> 小架胡場中用A參之義

[3-3> 少陽少陰擬似證

[3-4> 轉屬論

[3-4-1] 觸寫少陽之樞論

[3-4-2> 辦少陽四禁論

[3 4-3> 少陽陽明別在n區漫論

[3 4-4> 少陽홍下後變證 

[3-5> 少架胡寫樞機之뺑j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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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太陰病解

[4-1] 太陰提網解

[4-2] 太陰標本辦

[4-3] 太陰轉屬陽明論

[4-4] 太陰服辦

[4-4-1] 太陰標本服楊

[4-4-2] 太陰中風欲愈服解

[4-5] 太陰中風論

[4-5-1] 太陰中風四鼓溫熱之義

[4-5-2] 太陰中風陰虛陽漢論

[4 6] 太陰陽寒論

[4-6 1] 太陰傷寒手足엄溫之義 

[4-6-2] 太陰優寒以陽明寫主論

[4-7] 며뭘뾰辦; ll±屬太陰論

[4 8> 太陽陽뻐下隔太陰證論 

S. 少陰病解

[5 l] 少陰提鋼解

[5 2] 陰中有陽沈亦可ff. 陽中有陰浮亦當

j닮論 

[5-3] 少陰病짧屬論 

[5 3 1] 先天之元陽賴後天之몹氣培植論 

[5-3 2] 少陰傳陽證論

[5-3 3] 少陰來復陽氣論

[5-4> 少陰太陽相U재@證治 

[5-5] 服陰陽↑具緊口中氣出條解

[5-6] 欲探與不眼辦

[5-7] 少陰急下三證論

[5-8] 少陰證治大法論

6. 廠陰病解

[6-1] ~陰提網解

[6-1-1] 廠陰主相火論

[6-1-2] 廠陰提網옳溫病論 

[6-2] 廠陰傷寒論

[6 2-1] 當歸四遊是廠陰傷寒之表藥論

[6-2-2] 願陰傷寒廠熱論

[6 2-3] 廠陰傷寒用下法論

[6-2-4] 治廠陰傷寒以滋陰寫主論

[6-2-5] 廠陰府火變在論

[6-3] 廠陰傷寒乘牌乘뼈服證治論 

[6-4] 廠陰中風版證治論

[6-5> 陰陽易解

7. 方뺑j를 구성하는 大法(制方大法)

[7-1] {여景制方堆求在之切當論 

[7 2] 뺀景立方只有表憂寒熱虛實之不同論 

[7-3] 六經制方論

[7-3-1 >麻黃桂技二場是發ff分深漢之法論

[7-3-2] 桂技場調和營衛架胡場調和勝理論

[7-3-3] 大좁龍場暴發表淸훌論 

[7-3-4] 小좁龍傷重在半훌之水氣論 

[7-3-5] 鴻心揚

[7-3-6] 뾰휩j論;Jl\轉散與樞子鼓場 

[7-3-7> 小榮胡雖治在半表寶以理三熊之氣
三A‘
a뻐 

[7-3-8] 少陰制方論; 黃連阿慘楊 • 挑花

場·률武場·獨후復 

[7-3-9] 太陰制方論 ; 四遊場 · 훌武場 • 挑

"ft滾

[7-3-10] 廠陰制方論 ;烏梅與小榮胡寒溫互

用攻補象施之法相合論

(7-4] 方有漢深輕重之別論

[7-4-1] 發表攻憂辦, 發表不遠熱攻養不遠

.g:F~ 

7한0111! 

[7-4-2] 六經表業表훌辦 

(7-4-3] 四遊輩有漢深之別論

[7-4-4] 六經下휩l辦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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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빼景攻下之意解 

(7-4-6> 下휩j當用場論 

(7-5] 빼景服藥禁,람、論 

(7-6] 빼景加減有深意論 

(7-7] 빼景有七方論 

(7-8] 刺藥相須論

(7-9] 빼景方備十협j之法論 

15-2 

考察C!.I 
:::><: v. 總括

이상 『傷寒論靈」 上下卷 14篇의 

모두 컴토했다.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내용을 

『傷寒

論寶」 全書는 전체가 六經論。l 라고 할 수 있 

다 

「 自序」 와 「全論大法」 은 

론의 폐단을 지적하고 새로운 

當代 연구방법 

『傷寒雜病論」

연구방법론을 立論하는 한편 六經辯證의 λl ;<l cc 

적 강령 인 陰陽表養寒熱虛實의 證治大法을 立

論하는 과정을 통해서 육경연구의 방법론을 제 

출하고 있다. 

- 「六經iE義」 는 狗琴의 독특한 六經論으로 

서 經絡說의 한계를 극복하는 六經地面論과 六

經道路論의 실체플 드러내고 있다 

-下卷의 「太陽病解」 에서 「廠陰病解」 에 

이르는 「六經病解」 는 上卷에서 立論한 바 六

經地面論과 證治大法論 및 제 이론을 토대로 

張빼景 『傷寒雜病論」 의 條文을 해 석 하는 과정 

을 통해서 當代의 諸 傷寒이론을 辯論하는 한 

편 理法方藥을 아우르는 證治의 準觸으로서 六

經이 갖는 意義를 세멜하게 보여주고 있다. 

- 「平服準鋼」 과 「制方大法」 은 六經論의 

大意에 입각한 平服論과 制方論을 각각 논숭하 

고 있다는 점에서, 談斷論과 用藥論이라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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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六經論을 補論하고 있다 

- 「風寒媒感」 과 「溫暑指歸」 그리고 「첼 

演異同」 의 三篇은 風寒暑i뭘媒火의 六氣에 의 

한 發病을 논술하고 있는 篇£로서 , 六經論을 

病因論이라는 측면에서 補論하고 있다 

。l상과 같은 논지에 업각하여, 본 論考는 

六經연구방법론, 六經證治大法論, 六經提鋼論,

六經뻐氣轉屬論, 六經地面論, 六經道路論, 六

經治法論, 六氣論을 連論하고, 나아가 六經病

論에서 「六經病解」 에 보이는 특징적안 이론을 

을 약솔하는 과정을 통해서 *可琴 六經論의 실 

체를 考察하는 한편, 아울러 平服辦證論과 制

方大法論을 考察하여 『傷寒論靈」 을 통해 드 

러나는 阿琴의 醫學理論을 總括하였다 

六經연구방법론 

*可琴의 六經연구방법론은 狗琴 當代의 연구 

방볍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통해서 제출된 

것」즈로서, 구체적으로 當代 張{며景 『傷寒雜病

論」 연구의 底本안 王꿨和의 『傷寒論」 傳本

을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 제기된 것이다 r傷

寒論覆 · 멈序」 가 지적하는 王꿨和 編次의 오 

류는 다음과 같다 

『傷寒雜病論」 이던 것을, 本論에서 雜

病을 뻐j去했다-

2 「傷寒例」 를 本論의 머리에 씌웠다. 

3. 「辦服法」 과 「平服法」 을 本論의 머 리 

에 붙이고, 「可규」 「不可규」 둥의 제편을 본 

론의 뒤에 붙였다 

4. 本論 「太陽病篇」 의 머리에 「첼i뭘H옵」 

을 추려다 놓고, 「震亂」 「勞復」 등을 본론 

「廠陰病篇」 에서 빼다가 별도로 

의 뒤에 달아 놓았다. 

「廠陰病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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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本論 「六經病篇」 內에 加筆을 했다 

한I琴에 의하면 이상의 요류에 의한 폐단은 

다음과같다 

-1 에 의해 其間의 r1흉寒雜病論」 연구는 출 

발에 있어서부터 오류를 안고 있다. 다시말해 

서 , 六經의 提鋼은 본다 傷寒만을 위한 立論이 

아니며, 傷寒의 와중에는 雜病이 快雜되는 경 

우가 빈번해서 傷寒과 雜病을 合參해 야만이 비 

로소 證治가 井然해질 수 있는 것인데, 『傷寒

雜病論」 을 『傷寒論」 으로 인석하는데서 출발 

하는 연구는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지도 반영할 

수도 없게 되어 있다-

王꿨和 자신의 立論인 「傷寒例」 에 의 해 

『傷寒雜病論」 의 해석은 영뚱한 방향으로 진 

행되고 있다‘ 다시말해서, 證治大法이란, f內

經」 에서 나온 것으로서 , 表養寒熱虛寶이 있을 

뿐인데, 「傷寒例」 에 의해 時令에 따라 證治

의 大法을 設定하는 戰習이 유행하고 있다. 

- 『傷寒雜病論」 은 太陽에서 廠陰에 이르는 

六經의 節밟I]에 따라 제 질병을 辦證論治하고 

있는데, 2와 3에서 보이는 것처럼 王됐和의 

分論에 의해서 分門類證의 뺑習이 유행하고 있 

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 下에, 阿琴이 「全論

大法」 을 통해서 제출하고 있는 그의 연구 방 

볍론은 다음과 같다. 

1. 張빼景 『傷寒雜病論」 은 제 질병의 證治

를 목적으로 기획된 저술이다. 

2. 張때景의 六經分證은 제 질병을 포괄하 

며, 六經은 제 절병의 辦證論治를 위한 節制이 

다. 

3. 張{며景의 證治大法은 i千P±下의 三法 뿐 

만 아니 라 利水, 淸火, 調補의 諸法을 두루 갖 

추고 있으며, 이는 모두 r內經」 에서 유래한 

것이다 

4. 王l꿨和의 『傷寒論」 傳本은 張{뿌景의 

原集에 첨삭이 가해진 것이다. 張빼景의 原답 

에 부합하는 것은 모두 『傷寒雜病論J 연구의 

자료로 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것들은 설 

사 本論에 을어가 있더라도 연구의 자료에서 

제외해야 한다-

2. 六經證治大法論

깨琴 六經論은 王I꿨和의 經絡說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立案된 것으로서, 六經分證이 

外感과 雜病의 合論이 라는 관점에서 이해되고, 

六經證治가 제 절명을 치료할 수 있는 證治의 

大法을 갖추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해휠 때, 張

때景 六經의 률面目을 파약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王뼈和가 「傷寒例」 에서 『素問 · 熱論」 을 

引用하여 六經을 해석하기 시작한 이래로 六經

은 「熱論」 의 經絡說에 입각해 해석되고 있으 

나, 뼈琴에 의하면, 「熱論」 의 六經이 전적으 

로 *쪼服病證 가운데 表훌훌의 實熱證이 라는 제한 

왼 病證만을 대상무로 하고 있을 뿐인데 바해 

서 . 張{매景의 六經의 “經”은 단순히 經絡의 의 

비가 아니라 A體플 여섯 區域의 地面으로 나 

눈 포괄적인 범주를 갖는다. 그러므로 六經은, 

表에서 臺에 이르기까지, 寒에서 熱에 이르기 

까지, 虛에서 實에 이르기까지, 經絡病證 뿐만 

아니라 風寒溫熱과 內優 · 外感의 모든 질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인체에 생길 수 

있는 질명의 각 局面을 대표하고 있는 六經提

鋼의 의미를 經絡病證어l 한정해서도 風寒의 病

證어l 劃l定해서도 얀된다 

「全論大法」 에 의하면 六經證治의 大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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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養寒熱虛實의 六鋼이 다- 그 外에 陰陽이 더 

있지만, *可琴에 의하면, 陰陽은 기실 寒熱에 

다릎 아니므로 大法은 表훌寒熱虛實의 여섯 鋼

領으로 귀납된다 阿琴이 『素問 • 至힐要大 

論』 과 張때景 條文의 連緊를 통해 밝히고 있 

는 바에 의하연, 辦證에 있어 陰陽 즉 寒熱이 

첫쩨이며, 表養의 寒熱이 둘째이며, 表훌훌의 寒

熱 가운데 虛實을 추구하는 것이 셋째이다. 表

養寒熱虛實의 大法에 따라서 治法이 정해지고 

나면 , 病의 深漢에 따라서 施治의 次第와 方햄j 

의 輕重。1 定해진다 

阿琴이 말하는 表養寒熱虛實의 證治大法은 

辦證體系로서 六經이 지 향하는 網領의 구실을 

한다. 다시 말해서 六經辦證을 한다는 것은 바 

로 證의 表養寒熱虛實의 病機와 病情을 파악해 

내는 과정에 다름아니다. 

3. 六經提鋼論

六經提鋼論과 六經쩌氣轉屬論은, 『內램」 

의 陰陽論에 기초하여 張빼景의 條文들을 셰밀 

하게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可琴이 자신의 

六經論에 다다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阿

琴에 의하면, 六經提鋼의 분석을 통해서 질병 

의 定體期 즉 六經의 地面을 파약할 수 있다 

연, 合病과 井病의 분석을 통해서 질병의 變選

期 즉 六經의 쩌氣轉屬을 파악할 수 있다. 

阿琴에 의하연 , 「傷寒例」 의 六經提鋼이 

經絡病證 가운데 熱寶證만의 提鋼인데 비해서, 

張때景의 六經提鋼은 傷寒雜病合參이 라는 관점 

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즉, 張{며景의 原著는 

傷寒18)과 雜病의 合論書이므로, 條文 가운데 

18) “傷寒”이라는 용어는, 中風이나 溫病 등의 
外感을 總稱하는 포괄적 의미로서의 用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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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頭에 ”傷寒”이라고 지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 

은 外感과 雜病 모두를 포괄하는 내용으로 해 

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阿琴이 제시하고 있는 

六經提鋼은 太陽病의 頭項彈痛, 陽明1혐의 몹家 

實, 少陽病의 口苦 • 뼈乾 • 目않, 太陰病의 題

滿l!:I:利, 少陰病의 欲探, 廠陰病의 氣上樓心이 

다 

阿琴의 六經提鋼에 대한 이해는, 陰陽의 分

位와 離合에 관한 이론과 陰陽의 表養관계 , 그 

리고 六氣의 主氣관계 등 『內얹」 의 陰陽論을 

근간A로 하고 있으며 , 阿琴은 이 六經提網에 

대한 분석과 六經의 合病井病 현상에 대한 분 

석을 통해 六經地面과 六經道路의 이론에 도달 

하고 있다. 따라서 六經提鋼論은 阿琴의 六經

論 전반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위치를 점 

하고 있다19) 

4. 六經耶氣轉屬2이論 

*可琴에 의하면 「熱論」 의 期日은 傳經의 期

日이 아니라 現證의 期日이며, 이러한 現證期

日 上의 차이는 六經의 分部에 位相의 高低가 

있으므로 因해 ~B氣를 感受하는 期日에 있어서 

도 順次상의 遠近이 생겨나는 현상이다 또 本

中風이나 溫病 等과 구별되는 국한적인 의미 
로서의 用法이 있다 즉 雜病에 대비하여 傷

寒을 말할 때는 外感을 총칭하는 用法이며 
中風에 대비하여 傷寒을 말할 때는 外感 가 
운데 寒뼈의 病證 만을 지칭하는 用法이다 

여기서는 外感의 총청 2-로 쓰이고 있다-
19) 빼琴이 六經擬때을 분석하는 구체적인 사례 
는 「六經病解」 의 六經提鋼解에 해당하는 
부분을창조 

20) 쩌琴에 의하면, !fll氣의 轉變을 설명하는 張

{며景의 용어는 轉屬 · 轉緊 • 轉入 등이 있지 
만 이 論考에서는 이를 대표하는 용어로 轉
屬을쓰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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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의 ”傳”字의 用例는, I 熱쩌나 3월쩌가 本經

으로 傳達됨을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2. 太陽과 陽明 間의 經絡의 連緊에 의 한 利氣

의 직정적인 傳達이 인정되고 있는 用例 역시 

經服의 備行에 있어서 太陽과 陽明이 뚫頻에서 

交會하고 있다는 특수한 상황에 기인한 예외적 

인 상황이 다. 따라서 뻐氣가 太陽에서 願陰에 

이르는 일련의 순차로 매 하루써 傳經한다는 

次第傳經理論의 주장은 오류이다 外感、의 發病

에 있어서도 각 經은 직정 쩌氣를 外感하는 방 

식으로 發病할 수 있으며, 절명의 變選에 있어 

서도 「熱論」 의 규율 보다는 훨씬 복잡한 규 

율에 따라 다양한 변태를 갖을 수 있는 무엇이 

다. 그러므로 질명의 변화현상을 제대로 이해 

하기 위 해서는 『傷寒雜病論」 의 條文들로 돌 

아가 轉屬 ·轉緊와 井病·合病의 의미를 구체 

적으로 考察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合病이나 井病이 나타나는 이유는 陰陽이 

互根하기 때문으로서, 合病井病에 대한 연구는 

六經提鋼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六經辦證體系

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두 축을 이룬다 

즉 陰陽의 體가 되는 六經提鋼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六經辦證體系의 定法을 알 수 

있다면, 이 定法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離散

했다 合-하는 陰陽의 用이 되는 合病井病현상 

의 특절을 관찰함을 통해서 六經辦證體系의 不

定法까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다-

合病井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쩌琴이 제시 

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결론이 있다 하나 

는, 張{뿌景이 條文을 통해 合病이라고 命名하 

고 있는 病在에서 한결음 나아가, 表養관계에 

있는 太陽과 少陰, 陽明과 太陰, 少陽과 廠陰

의 合病에 대한 숨은 의미를 량發하고 있는 것 

이며, 다른 하나는, 三陰病에도 井病이나 合病

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例證하고 있다는 것 

이 다21). 한편, 合病井病은, 病證의 陰陽을 잘 

살펴서 陰證과 陽證이 合井되 어 있는지 아년지 

를 파악함과 동시에 病證의 三陽과 三陰을 잘 

살펴서 病證이 井病되어 있는지 아년지를 파악 

해서 , 陰病治陽 · 陽病治陰 • 技陽빼陰 • 鴻陽補

陰 등의 治法들 가운데 적절한 治法을 골라 써 

야 한다는 점에서 治法을 설정하는 일과 직접 

적으로 관계된다 

5. 六經地面論

「六經正義」 는 A身을 周代 分封制度에 警

쩨하고 있다 따、題(國都)을 中心으로 國境을 

향해 上下內外前後즐 축으로 表에서 養로 가는 

層次構造로 配列되어 있는 列國의 分布는, 쩌 

氣(外敵)로부터 A身(國土 · A民)을 護衛하는 

防察시스템(六經地面)이다. 한편, 狗琴에 의하 

띤, 六經의 地理는, 病證의 고유한 發現處로서 

의 “地面”과 利氣의 移動路로서의 “道路”의 두 

뱀주를 포괄한다. 따라서 六經地面論은 실상 

六經地面論과 六經道路論을 아우르는 六經地理

論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1) 六經分位

(1) 分部理論

『素問 • 皮部論」 의 “黃帝問日 • 金聞皮有分

部, HIN.有經紀, 節有結絡, 骨有度量, 其所生病

各異, 別其分部, 左右上下, 陰陽所在, 病之始

終, 願聞其道”의 句를 통해서 *可琴은, 

-A.身을 太陽 · 陽明 • 少陽 · 太陰 · 少陰 · 廠

陰 여섯의 分部로 分節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21) 구체적인 내용은 「合井뿜微」 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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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과 아울러, 

-分節적 인 區域에 따라서 病證이 發現하는 

특정 적 인 양상이 존재하므로, !fll氣가 자리 잡는 

病所로서 左右上下의 分部를 定位하는 일이 질 

병을 파악하고 치료하는 관건임을 설명하고 있 

다 

六經分位의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나아 

가 이 立論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六經分位의 지향이 질뱅현상의 계통적인 

파악과 그에 따른 치료에 있음을 밝힘을 통해 

서, 六經辦證體系가 A身全般의 질뱅을 포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六經의 分節된 領域을 파약하는 구체적 인 

방법은, 질병현상이 A身에서 發現하는 左右上

下의 分部를 계통화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사 

실을 천명 함으로써 , 六經의 A身 分布가 左右

上下로 상정되는 일련의 表훌層次를 지 니고 있 

음을 제시하고 있다 

(2) 陰陽分位

#可琴에 의하연, 六經分位에 앞서는, 陰陽分

位는 「皮部論」 의 “陽主外陰主內”의 句에 근 

거하여 , 三陽經은 모두 外證을 주관하고 三陰

經은 모두 內證을 주관하는 형식으로 일어난 

다. 그런데 陰陽은 표根하며 , 陰陽內外分位에 

三陰三陽分位가 간섭하는 현상이 일어나므로 

六經의 分位는 좀 더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된 

다. 예컨대, 陽病에서도 養在이 나타나며 陰病

에서도 表在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阿琴은 

「皮部論」 의 “在陽者主內, 在陰者主出, 以慘

予內”를 통해 설명하고 있다 즉, 三陽 가운데 

에서도 內를 主하는 것이 있으며, 三陰 가운데 

에서도 직접 外를 主할 수는 없더라도, 出을 

主하는 형식으로 外와 연관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 *可琴에 의하연, 三陽 가운데 內를 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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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은 곧 陽明이며, 發病 즉시 ’‘反發熱”

즉, 表在이 나타나 陽病과의 감별을 요하는 陰

病은 少陰病이 다. 쩌琴은 少陰病의 이 특수한 

정황을 「皮部論」 의 두 경로 즉, “從陽部注於

經”과 ‘’從陰部內注於骨”를 통해서 성명하고 있 

다 發熱 • 服沈의 病證으로서 養證이 없는 病

證 즉, 麻黃附子細辛場證은, 少陰에 을어온 陽

쩌가 少陰本經으로 들어 가는 病機에 해당하며 , 

身體骨節痛 • 手足寒 • 背惡寒 · 服沈의 病證 즉, 

附子場證은, 少陰에 들어온 陰뻐가 少陰의 藏

으로 을지 못하고 骨로 플어가는 病機에 해당 

한다는 것이다 

陽明과 少陰의 이러한 특수한 정황은 陰陽

의 表畵관계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 즉 #可琴

에 의하며, 서로 表養관계에 있는 陽明과 太

陰·少陰과 太陽·廠陰과 少陽은 셋의 쌍을 형 

성하며 , A身 氣機의 昇降出入을 調節한다. 少

陰太陽의 쌍은 氣機의 上下昇降을 調節하며, 

廠陰少陽의 쌍은 氣機의 內外出入을 調節하는 

데, 전체 氣機를 統制하는 것은 太陰陽明쌍이 

다22) 따라서 少陰은 太陽과의 관련 下에 表

徒을 가질 수 있다. 또 陽明의 경우 三陽 가운 

데 聞이며, 太陰과 더불어 “中州”에 위치하므로 

畵證 가운데 陽證을 주관하는 특정 이 있다 

(3) 六經分位

陰陽은 內外로 分位하는 동시에 三陰三陽으 

로 離合한다. 內外의 分位는 陰陽의 표根을 기 

반으로 하며 , 三陰三陽의 分化는 각각 開聞樞

의 기능상 특성을 보이는 동시에, 서로 表훌로 

22) 채琴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太陰과 陽明은 공히 천하의 한 복판에 위치 
하면서도 맡아 하는 일이 다른 것은, 마치 
周公과 昭公이 政事를 나누어 담당하는 이치 
와 같으며, 그 외 廠陰·少陽과 太陽·少陰

의 地面은 內外로 出入하고 上下로 奉引된 
다” 「六經표義」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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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傷寒論靈」 을 중심으로 *可琴의 의학이론에 대한 연구, 

內外 속으로는 心뼈으로부터 밖으로는 머 

리꼭대기(嚴頂)에 。l르기까지 

은 다음과 같다 

@太陽地面
닝 1 
-τ.i.. 

關緊되고, 각각 主氣를 갖는다. 狗琴의 六經地

面은, 三陰三陽의 開聞樞에 따은 기능적 分化

를 축으로 三陰三陽의 陰陽表훌관계 , 三陰三陽

의 主氣등의 陰陽의 제 속성 이 A身의 內外上

下表養라는 공간적 偏差에 應하는 방식으로 A 

身을 여섯의 공간으로 分節함무로써 획득된다 上下‘ 아래로는 다리 끝까지 속으로는 勝빠 

에 이르기까지 

前後‘ 앞으로는 이마(賴觀)에서 뒤로는 륨 

背에 이르기까지 

-연접 

太陽의 地面은 가장 방대해서 안-9...로 少陰

과 얀접해 었으며 밖으로는 陽明과 인접하고 

있다 

-역할 

太陽은 營衛를 統率하며 온옴의 表證을 주 

관해서, 국경에 붙어 있어 적의 침입을 막아주 

는 나라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爛陽

포
 

@
닝
τ
 

2) 六經分面

(1) 六經分面의 기준 

「六經正義」 가 제시하고 있는 六經分面의 

기준은 上下와 內外이다. 이는 정확히 「皮部

論」 의 “內外上下‘’에 응하는 分屬이 다 *可琴에 

의하면, 뻐氣가 變選하는 관건은 心과 題에 있 

는 것으로서 , 陽%는 心으로 몰려가고 陰%는 

題으로 몰려가게 되어 있다는 점에서, 心과 願

은 三陽과 三陰의 “央界之地1’로서 중요한 의의 

를갖는다 

-허리를 기준으로 A體의 上部는 三陽의 地

面이 다. 三陽은 A身의 外를 주관하며 훌어l 뿌 
內外; 속으로는 心뼈 및 몹와 陽으로부터 

밖으로 머리와 이마(頭觀)에 이르기까지 

上下 엘굴에서부터 배를 거쳐 발에 이르기 

까지 

-연접 

리를 박고 있다. 

-허리를 기준으로 A體의 下部는 三陰의 地

面이다. 三陰은 養를 주관하고 地面이 外에까 

지는 미치지 않는다. 

-心은 三陽이 境界를 맞대고 있는 地面이 

며, 願은 三陰이 서로 境界를 맞대고 있는 地
陽明은 內地호서 陽明의 上部 經界는 太陽

과 少陽의 地面이다 
面아다 

-역할 

陽明은 수도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心

과 題이 모두 그 地面에 속한다 

@少陽地面

-분포 

上下· 心£로부터 목구영을 거쳐 뺨(口賴) 

으로 나와 위로 귀와 눈(耳目)을 지나 비탈진 

경로로 머리꼭대기(嚴)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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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經分面은 內外와 上下를 두 축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 三陽은 外를 主하며 陰에 뿌리를 

두고 있으므로 上下와 內外로 동시에 分面되고 

있오나, 三陰은 內를 主하며 地面이 外에는 미 

치지 않으으로 內에서만 分面되고 있다. 「六

經正義」 가 제시하고 있는 六經 각 地面의 분 

포와 地面 問의 연정, 그리고 각 地面의 역할 

(2) 六經 各 地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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內外. 밖으로는 脫으로부터 얀으로 觸에 이 

르기까지 

_6~ -8-i 
끼 E 

少陽은 太陽 보다는 陽明에 가까이 위 치 하 

여 수도 둘레에서 자리 하여 수도를 방어해주는 

나라, 즉 京짧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太陰地面

포
 a

τ
 
題으로부터 牌를 지나 大陽 · 小陽과 觸門에 

이르기까지는 太陰의 地面이다 

-연정 

陽明과 마찬가지로 太陰 또한 內地로서 , 少

陰·廠陰과 經界를 끼고 있는 한편 太陰은 中

州에 위치하므로 外로 三陽과 通하고 있기도 

하다 

@少陰地面

-분포 

8흉εL로부터 左右 賢과 勝빠 그리고 *道에 

이르기까지는 少陰의 地面이다 

@廠陰地面

_..li_:;r 
i!. 」-

題으로부터 府을 지 나 橫隔위로 올라와 心

에 이르며 腦助을 쫓아 아래로 小眼과 宗節에 

이르기까지 

-연정 

願陰의 地面은 三魚에 두루 通해 있다 

-역할 

三魚를 通行시키며 온옴의 養證을 주관하는 

것이, 수도 가까이에 위치하여 수도 방위를 도 

와주는 나라와 깜은 역할을 하고 있다. 

3) 六廳의 地面 분포에 따른 쨌 

氣轉屬構要

六經의 地面은 칼로 자르듯이 선영한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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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 갖는 것은 아니어서, 서로 地面을 공유하고 

연정하는 ’‘快界之地”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 

한 뺏界에 의해 ~~氣가 인접지면으로 전속될 

수 있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1)太陽

太陽의 지면은 陽明이나 少陽의 地面과 가 

깡기 때문에 , 太陽의 당~氣는 陽明이 나 少陽으 

로 轉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他 五經 어디로 

도 전속될 수 있다. 

-太陽의 陽쩌가 盛해서 제거되지 않으면, 

뻐氣가 곧바로 陽明으로 轉屬하며 , 

-太陽의 陽氣가 이미 哀했는데도 뻐氣가 제 

거되지 않으면, 뻐氣는 少陽으로 轉緊하며 , 

-陽氣가 階下되면, 당~氣는 곧바로 太陰으로 

轉緊되며, 

-陽氣가 虛하면, 少陰으로 轉入되며 , 

-陽氣가 팽하면 뻐氣는 廠陰으로 轉屬된다 

(2) 陽明

陽明은 萬物이 모여드는 곳이므로 六經 가 

운데 어디에 있는 뻐氣라도 모두 陽明으로 傳

屬될 수 있다 역으로 陽明에 있는 뻐氣는 다 

시 傳移할 곳이 없는데, 이는 本論에 太陽陽明

證이 少陽으로 轉屬된 예가 전혀 보이지 않는 

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 太陰陽明

陽明과 太陰은 모두 몹에 속하으로, 

-몹氣가 寶하면 太陰의 ~B氣는 陽明으로 轉

屬되며, 

-몹氣가 虛하면 陽明의 당B氣가 太陰으로 轉

屬된다 

(4) 少陰

少陰은 地面의 太陰이 나 l新陰의 그것과 가 

까우므로, 

少陰이 太陰으로부터 寒뻐를 받으면 11: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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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琴의 의학이론에 대한 연구, 『傷寒論쩔쩔」 을 중심으로 

淸뤘이 냐타냐며, 

-厭陰으로부터 熱쩌를 받으면 n며痛便血이 

나타난다‘ 

(5) 廠陰

껴윗陰은 陰이 끝나는 곳이므로 陽明에서처램 

쩌氣가 다른 經으로 傳移하지 않는다‘ 

陰에 빠져 있던 陽氣가 솟아나오면 熱多新

少가 나타나며, 

陰쩌가 極烈해서 陽氣가 도망가 배라면 역 

으로 熱少厭多가 나타난다 

6. 六經道路論

六經f잃폐이 쩌氣가 인체의 특정 分部에 머 

물러 질병을 일으키는 독립적인 형식을 의미한 

다면, 절명의 변화 즉, ~氣의 轉屬이라는 측 

연에서 보자띤 六經 각각은 耶氣가 지나가는 

‘’道路”의 의미를 갖는다. 채琴은 %氣의 道路로 

서 六經이 갖는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뻐氣의 來路는 邊境의 關門으로서 三陽이 

이에 해당한다. 客쩌는 外適이 邊境의 關門에 

이른 것으로서, 주로 三陽을 따라 틀어온다 

-太陽; 太陽은 表플 主하며 , 表는 客%가 

A身으로 들어오는 門戶 이 다 따라서 太陽은 

대규모의 적군이 올려오는 大路이다. 

-少陽. 少陽은 半表半養에 위치하므로, 少

陽어l 있는 뻐氣는 。l곳 저곳을 떠돌아 다니는 

i1it.願과도 같이 病이 內地의 바로 곁에서 얼어 

나 內地로 영향을 마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少陽은 備路이다 

-陽明 陽明은 內地로서 陽明에 있는 쩌氣 

는 곧바로 中宮을 위협한다 따라서 陽明은 直

路이다-

또, 쩌氣의 去路는 國內 영토로서 三陰아 

이에 해당한다. 正邱는 주로 三陰을 쫓아서 얼 

어냐는 것으로서, 國內에서 도적이 발생한 것 

이다. 

-太陰 太陰은 陽明과 마찬가지로 內地로 

서 , 太陰에 있는 쩌氣는 陽明을 出路로 한다 

따라서 太陰은 속에서 얼어 난 쩌氣가 中宮으로 

달려가는 近路이다. 

-少陰. 少陰은 太陽과 表臺플 이룬다 따라 

서 少陰에 있는 쩌氣는 太陽의 大路를 통하지 

않고 後路에서 얼어난 것이다. 

厭陰‘ 껴윗陰은 少陽과 表훌훌를 이루며 , 三뚫 

相火의 流行을 주관하여 三魚와 두루 通한다. 

그러므로 廠陰에 있는 쩌氣는 少陽에 있는 冊

氣와 마찬가지로 大路에서 벗어나 힘路에 있는 

%氣이다 

7. 六經治法論

六經地面論과 六經道路論을 통해서 %氣(外

願)로부터 A身(國土 • A民)을 護衛하는 방어 

시스템으로서 육경의 의의를 설명한 바 있는 

채琴은, 六經의 治法을 %氣의 所在에 따른 用

兵에 비유하여 섣명하고 있다 채琴에 의하연, 

六經의 治法은 $氣의 輕重에 따라 달라진다 

三陽의 경우에는 表畵의 深i養과 뻐氣의 輕重。1

일치하는데 비해서, 三陰의 경우에는 $氣의 

陰陽속생과 表養轉屬경로에 따라 輕重이 달라 

지고 있다 이러한 三陽病과 三陰病의 차이는 

다음과 같이 섣명될 수 있다. 陽病은 아직 正

氣의 손상을 입지 않은 病證이으로 社뻐위주로 

치료플 하게 되므로 쩌氣의 表養所在가 관건이 

지만, 陰病은 이미 正氣의 손상을 엽은 상태이 

으로 $氣의 表畵所在보다도 절병의 寒熱虛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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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건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治法은 정확히 

表훌寒熱虛實의 證治大法과 일치한다23). 

8. 六氣論

1) 風寒끓 

(1) 風寒相因論

阿琴은 發病의 因素로서 風과 寒을 陽%와 

陰뻐로 구별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發病아 이 

루어침에 있어서는 風과 寒이 相因하는 방식으 

로 發病한다는 風寒相因論을 제출하고 있다 

이 風寒相因論은 三鋼鼎立說과 멜접한 관련이 

있다 三鋼鼎立說은 王뼈和로부터 提起되어, 

홈代의 孫思鍵, 宋代의 成無己와 許뼈微, 明代

의 方有執을 거쳐, 明末淸初의 輸昌을 통해 완 

성된 이론으로서 , 三鋼鼎立說에 의하면 風傷衛

에는 桂技場을, 寒傷營에는 願黃楊을, 風寒。l

營衛를 {具傷한 病證에는 大좁龍場을 쓰는 것이 

傷寒治法의 三大鋼이다 그러나 阿琴에 의하면 

風寒의 外感은 風과 寒이 동시에 相因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지며, 發病이 이루어지고 난 다 

음에 病證이 發現하는 양상을 통해서 風과 寒

각각의 輕重을 보아서 方의 輕重을 달리 할 뿐 

이다 

(2) 中風傷寒各有輕重論

#만琴에 의하면, 傷寒이 中風에 ti] 해 그 자 

체로 重證인 젓이 아니라, 傷寒과 中風에 각각 

輕重이 있는 것으로서, 輕重은 命名 자체에 있 

는 것이 아니라 現證에 있다 이 中風傷寒各有

輕重論은 三鋼鼎立說의 중요한 결론인 ”傷寒見

風 • 中風見寒”을 論騎하기 위한 阿琴의 論證에 

23) 六經에 따른 자제한 治法에 대해서는 「六
經正義」 가 제시하고 있는 六經治法 各論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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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망하는 理論이다. 

(3) 六經現證期日論

채琴은 太陽에서 廠陰에 이르는 -日에서 

六日의 v옵次를 六經顯證의 期日로 해석하는 이 

론을 제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熱論」 의 

期日은 傳經의 期日이 아니라 現證의 期日이 

며, 이러한 現證期日 上의 차이는 六經의 分部

에 位相의 高低가 있으으로 因해서 쩌氣를 感

受하는 期日에 있어서도 順次상의 遠近이 생겨 

나는 현상이다 따라서 때琴이 중시하고 있는 

것이 구체적인 날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六

經 分部의 層次 上의 구별이며, 그에 따른 病

證 發現의 차이와 治法의 구별이다. 阿琴은 이 

를 『素問·至률要大論」의 “氣有高下, 病有遠

近, 憲有中外, 治有輕重, 適其至所馬故也”로 요 

약하고 있다 

(4) 六經受뻐發病各路論 

阿琴은 「內經 • 뻐氣藏府病形」 의 “中於面,

則下陽明 中於項, 則下太陽 中於賴, 則下少

陽 其中於鷹背兩臨, 亦中其經”과 “中於陰者,

常從賢聞始”, “身之中於風也, 不必動藏, 故뻐入 

於陰經, 則藏氣實, 뻐氣入而不能客, 故還之於

府”의 句를 통해서 , 六經이 뻐氣를 받음에 있 

어 각기 독자적인 경로가 있다는 이혼을 제출 

하고 있다 

CD中陽j짧經 

-陽으로 들어온 뻐氣는 經에 머무른다. 

太陽이 명옮에 있어 %氣가 項部로 들어온 

것과 背部로 들어온 것의 구별이 있어서, 사기 

가 項部로 들어오면 頭項彈痛이 나타나고 背部

로 들어요연 背彈凡IL가 나타난다 

-陽明이 病옮에 있어서 t~氣가 面部로 들어 

온 것과 鷹部로 들어온 것의 구별이 있어서, 

面部로 들어오면 目훌훌륭乾이 나타나며 鷹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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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琴의 의학이론에 디l 한 연구, 『傷寒論靈』 을 중심으로 

들어오면 뼈中햄硬이 나타난다 

-少陽이 病옮에 있어서 쩌氣가 類部로 들어 

온 것과 齊部로 들어온 것의 구별이 있어서, 

賴部로 들어오면 口苦n며乾이 나타나며 IWi部로 

들어오면 腦下험硬。l 나타난다 

@中陰j짧府 

陰으로 들어온 쩌氣는 經을 통해서 藏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藏氣가 實해서 $氣가 藏」L

로 들어가지는 못하므로 府로 들어가게 된다 

三陰에서 모두 나타나는 下利는 寒뻐가 府로 

들어간 것이며, 下證은 熱쩌가 府로 들어간 것 

。l다 

(5) 太陽三方皆中風治方論

↑可琴은 太陽의 三方 즉 桂技場과 麻黃場 그 

라고 大좁龍場 모두가 中風의 治方이 라는 理論

을 제출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麻黃場과 大

좁龍場은 中風 重證의 , 桂技場과 홉根j易은 中

風 輕證의 主뺑j이 다 한편 이 方뽑j을은 傷寒에 

도 通用할 수 있는 方齊j이다 

(6) 太陽病多中風論

t可琴에 의하면, 太陽은 中風治方 寫主아며 

少陰은 傷寒治方 寫主아다. 예컨대 太陽의 麻

黃場 • 桂技場 • 흉根場 • 大좁龍場, 少陰의 麻黃

附子細辛場·률武場·附子場·吳菜奭場·白通 

場· 四進場·通服場이 그 예。l 다 한편, 中風

治方들은 傷寒에도 通用할 수 있는데 비해 傷

寒 治方들은 中風에 통용할 수 없다 寒뻐는 

溫法으로 다스렬 수 있지만 風뻐는 熱藥으로 

다스렬 수 없기 때문이 다 風은 陽뼈아므로 少

陰中風이더라도 陽證 위주인데 비해 寒은 陰컨R 

이으로 太陽傷寒이더라도 陰證 위주이다 太陽

病에는 傷寒에 비해 中風이 많은 것은 陽은 陽

을 쫓는 法이기 때문이며, 少陰病에는 中風에 

비해 傷寒이 많은 것은 陰은 陰을 쫓는 法이기 

때문이다 風은 百病之長이므로 다양한 病證이 

나타날 수 있으나, 그 狀態호 볼 것 같으면 浮

服만이 主服이며 惡風만。l 定在이다 

2) 溫暑論; 驚火論

「溫暑指歸」 에 의하면, 『內經」 의 溫熱病

은 發熱이 출현하는 시기에 따라서 當是急發

者, 過時發熱者, 隨時易名者의 세 유형 이 았는 

데, 病의 輕重이라는 관점에서 보자연 天氣를 

우발적으로 感受해서 생 긴 것으로 病이 輕한 

유형과, 藏精을 못해서 생긴 것으로 病아 重한 

유형으로 구별된다 病。l 重한 유형은 비록 그 

病이 겨울철의 傷寒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더라 

도 病의 뿌리는 “쪽不藏精”에 기연한 病A의 

覆火에 있다. 이 覆火論은 王淑和의 寒毒說을 

ll] 판하는 과정에서 제출된 이론이다 

또 쩌琴에 의하면 溫熱은 溫평과는 구별되 

어야 한다‘ 溫평은 藏精을 못한데다가 天氣를 

우연히 감수하고 또 風土의 奇異한 氣를 感受

하는, 셰 病氣가 相合해서 變成된 것으로서, 

溫熱은 그 害됨이 病A 한 사람에 그치는데 비 

해서 , 溫평은 害가 다른 사람에게 마쳐 病網가 

이웃마을에까지 흩延하게 된다는 점에서 확연 

히 구별된다. 張뺀景 『傷寒雜病論」 의 멤주 내 

에서만 溫熱病24)을 고찰하고 있는 「溫暑指

歸」 는 이 溫熱病의 유형 가운데 , 王됐和의 寒

毒說을 비판하고 張뺀景의 條文을 검토하는 방 

식을 통해서, 病이 重한 유형의 病機와 治法을 

제시하는데 집중하고 았다 

24) 쩌琴은, 溫평에 대해서는 吳又可의 『溫평 
論」 과 程잣G情의 『熱病注」 를 천적무로 따 
르고 자신은 이에 대해 혈言을 달지 않는다 
고 「溫暑指歸」 를 통해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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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極휩論; 極屬操論

*可琴에 의하연, 첼은 風寒을 快雜한 유형과 

內因으로 인한 유형의 둘로 구별되는데, 전자 

가 『內經」 病機十九條의 “諸暴彈直, 皆屬於

風”에 해당한다연, 후자는 『內經」 의 病機十

九條 가운데 유독 보이지 않는 操에 속하며, 

病機十九條의 “諸쩔項彈, 皆屬於i흙”에 해당한 

다 『內經」 에서 演에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 

는 病證을 ;操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견 

이상한 듯 하지만, 「첼i혈異同」 에 의하연 六

氣 가운데 操와 i혈은 相反하는 성질이 있으며 , 

張뺀景 또한 쩔과 i혈을 구별하고 있으므로, 후 

자의 혈은 확실히 操에 속하는 病證이다 「훈 

i설、異同」 의 쩔의 病機와 治法에 대한 이론은, 

뼈琴 當代 煙病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제출된 것이다. 즉, 채琴의 판단에 의하면, 훨 

은 外뻐로 節을 傷한 病證보다는 血虛로 節。1

急해진 病證이 훨씬 많으으로, 風으로 판단하 

고 誤治해서 辛散한 藥味로 陽%를 조장한다면 

員陰은 더욱 虛觸해질 것이며, ;操한 약물을 써 

서 風耶를 몰아내려 한다면 血은 더욱 졸아붙 

을 것이다 또 쩔은 暴起하는 경우보다는 誤治

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더욱 많은데, 이런 

誤治로 因한 훨證을 당해 虛한 것을 補하는 치 

법을 쓰지 않고서는 病A을 살려낼 수 없으므 

로 첼은 A參·黃옮·當歸·地黃으로 營衛를 

調治해서 치료해야 한다. 

9. 六經病論

本 「六經病論」 은, 「太陽病解」 에서 「廠

陰病解」 에 이르는 六經病解에 나오는 狗琴의 

諸 이론을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들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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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隔의 上部 心이 곧 太陽。l 며 傷寒에는 

心病이 가장 많다 

。l 。l론에는 문제가 있다 즉, 「六經正義」

에 의하연 ,i:,、뼈은 어 디 까지 나 陽明의 地面으로 

서, 太陽에게는 通街의 구실을 할 뿐이다- 한 

편, 心뼈은 太陽과 陽明이 협겨l하고 있는 地面

으로서 , 太陽은 A身의 表를 主하으로 太陽의 

地面은 表어| 주얀점 이 있으며 , 陽明은 陽部의 

養를 主하므로 心뼈은 陽明의 本 地面이다 따 

라서 「太陽病解」 가 제출하고 있는 太陽이 뼈 

隔의 上部 즉 ι、이 라는 이론은 「六經正義」 의 

。l론과 모순된다‘ 또 「風寒辦했」 에 의하연 , 

風寒의 外感은 風寒이 相因하여 營衛를 {具傷하 

는 방식무로 發病하며, 麻黃場과 桂技揚은 모 

두 中風을 主治하는 方웹j로서 , 太陽에 中風方

이 많은 이유는 太陽에 中風이 많기 때문이 다 

따라서 太陽病을 유독 寒%가 心을 傷한 病證

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太陽病해」 의 이론은 

「風寒辦感」 의 이론에 위애된다 陸九호는 

『文十六卷 · 書뼈題伯傷寒論覆後」 25)를 통해 

서 r傷寒論寶」 의 여러 이론을에 갚아 감탄하 

연서도, 유독 ,i:,、寫太陽論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하고 있으며 , 尤J治는 『醫學讀書記 • 뼈ti;;傷 

寒論寶辦」 26)을 통해서 ‘’心寫太陽” • “傷寒最多

心病”에 대한 자세한 辯論을 통해서 이의를 제 

기하고 있다. 

-陽明病의 본질은 몹家實로서 • 陽明病은 養

의 陽實證이다. 

-陽明外證은 風寒表證과 內熱表證。l 있는 

데, 陽明의 風寒表證에도 太陽과 마찬가지로 

25) 王瓚 主編; 陸戀修醫學全書 · 劃可題伯 『{흉 
寒論覆』 後,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년, p.101 

26) 孫中堂 主編‘ 尤在i쪼醫學全書·醫學讀書 
記 • 何ti;; 『傷寒論寶』 辯‘ 北京, 中國中醫藥
出版社, 1999년, pp.345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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桂技j易이 나 麻黃場을 쓴다 表虛면 桂技場, 表

實이면 麻黃場인 것A로서 方蘭j의 쓰임이 經에 

따라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證이 맞으면 그 

方을 쓸 수 있다. 

-아직 몹家實에 이르지 않은 陽明內熱表證

은 樞子鼓場으로 rtt法을 써서 다스려 야 한다 

陽明에 있어서는 心뼈아 表가 되므로 陽明病을 

치료할 때에는 醒苦浦빠之齊l를 써서 뽑院의 陽

氣을 끌어올려 뼈中의 表를 열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三陰。1 %氣를 받는 관건은 陽明 몹氣의 

虛實에 달려 있다- %氣가 三陰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있다는 점에서 陽明은 三陰의 表이 

지만, 일단 三陰으로 轉屬된 tB氣에 있어서는 

쩌氣의 出路가 된다는 점에서 陽明은 三陰은 

養이기도 하다 

-腦은 樞機인 少陽의 樞로서 太陽 쩌氣의 

少陽으로의 轉屬과 少陽 뻐氣의 陽明으로의 轉

屬은 모두 臨을 경유한다-

-李東혈에 의 하면 少陽病에는 ?frtt下와 치l 

小便을 禁한다고 하지만, 證에 따라서 규下냐 

利小便의 治찮을 쓰는 경우도 있다. 

-太陰中風은 陰氣가 虛해서 陽氣가 陰分속 

으로 빠져든 것으로서, 外風이 있다고 해도 이 

역시 內熱로 인한 것이러므로 滋陰의 治法을 

써서 陽氣을 부드렵게 해주어 야 한다- 騙風의 

治法을 쓰면 오허려 熱이 더 오르게 된다 

-牌와 몹는 서로 連接해 있기 때문에, 牌家

가 寶해지면 %흉滅가 저절로 제거되 太陰의 開

가 회복되지만 몹家가 實해지면 地道가 막혀 

陽明의 聞病으로 轉屬된다 따라서 傷寒이 라 

면, 三陽의 傷寒 뿐만 아니라 太陰傷寒이라도 

陽氣(陽明의 陽氣)가 主가 된다 

-太陰의 本病은 寒i뭘이며 , 太陰의 本服은 

j;t細服이다 또 )標病의 경우, 太陰中風이라면 

浮服이며 , 太陰傷寒이 라면 浮援服이다 

-服은 病을 따라서 變化하는 것 이지 특정 

經에 고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므로, 陽經의 病

이더라도 陰服이 나타날 수 있으며, 陰經의 病

이더라도 陽服이 나타날 수 있다 三陰病에서 

는 언제냐 ‘밤R이 나타나고 陰經의 病에는 發

ff法을 써서는 안된다는 주장은, 그러으로 오 

류이 다 太陰中風에서 服이 浮한 。l유는, 服。l

藏의 陰을 쫓는 것이 아니라, 風의 陽을 쫓아 

서 냐타냐기 때문으로서, 이 때는 表簡l인 桂技

場을 써야한다 

-病이 훌에 있는 것 이 확실하다면 ff法을 

禁해야겠지만, 服이 沈하다고 해서 무조건 病

이 養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ff法을 禁해서 

는 안된다. 요컨대 陰服 가운데 陽服이 보인다 

연 、밟R이더라도 發ff法을 쓸 수 있으며, 陽ni&

가운데 陰服이 보인다면 浮服이더라도 반드시 

溫法을 써야 한다-

-少陰病에 있어서 煩은 生機를 의미하며 操

는 tB~ls을 의미한다. 煩羅가 유독 少陰病에서 

더욱 甚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少陰病이 흘陰 

이 虛한 病證이기 때문이다-

三陽病 가운데 요직 少陽病에만은 承氣場

證이 없는데 비해서, 三陰病 가운데 요직 少陰

病에만은 承氣場證이 있다 少陽은 三陽의 樞

機이므로 조금이라도 陽氣가 손상을 업으면 뻐 

氣가 곧바로 陰分으로 들어 가게 된다. 따라서 

함부로 下法을 써서 元陽을 虛煩시켜서는 안된 

다 또 少陰은 三陰의 樞機이으로 陽%가 조금 

이라도 盛해지면 곧바로 陰浪을 손상시키게 된 

다. 때문에 서둘러 下法을 써서 률陰을 보존해 

야한다. 

-少陽과 廠陰은 모두 相火을 主하는데 , 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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火가 內로 을어가면 廠陰病이 되고, 表로 나오 

면 少陽病이 된다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少陽

病의 여 러 病在들은 廠陰病의 先~~~。l 되는 

경우가 많으며 , 少陽의 뻐氣가 廠陰으로 들어 

가면 病。1 危重해지는데 비해서 , 廠陰의 쩌氣 

가 少陽으로 나오면 病。l 낫게 된다-

-願陰提鋼은 溫病이지 傷寒이 아니다 

-제 358조, 즉 “手足廠寒, 服細欲總者, 當歸

四遊場主之”에서, “手足廠寒, 服細欲總”은 廠陰

傷寒의 外證이며 , 當歸四遊場은 廠陰傷寒의 表

藥이다 

-廠陰은 B每와 湖이 만나서 한데로 合하는 

理를 갖고 있어서 , 陰이 다하고 陽이 자라나는 

곳이므로, 廠陰傷寒은 거꾸로 陽氣가 主가 된 

다. 따라서, 願陰病의 를~ijlK에 있어서는 주로 

陽氣의 동향을 살펴 야겠지만 用藥에 있어서는 

주로 陰氣의 보존에 중점을 두어 야 한다 

10. 平服辦證論

*可琴에 의하연, 服該은 辦證에 있어 두 가 

지 의의를 갖는다 ijlK該은 治法을 세우는 얼차 

적 단계로서 表養寒熱의 病機를 파약하는데 있 

어서 辦證과 상보적 관계를 갖는다 。l른바 張

빼景이 말하는 “平服辦證”이 다. ijlK쓸은 辦證의 

일부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지만, 病證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보조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六經辦證에 의하여 病位가 定해진 다음에 

야 그 辦證결과 내에서 服該이 기능하게 된다 

이는 주로 病情의 虛實을 파악하는 것과 관련 

된다 이른바 從中索隱이다 阿琴의 이러한 인 

식은 ijlK談의 의의 가 表훌훌寒熱虛實의 證治大法

에 애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인 服法의 運用에 있어서 뼈琴온 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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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의 體用과 五端을 설정하고 나아가 該服의 

四法을 설정하고 있다 

服談의 原理는 陽의 用인 浮·大·動·

消·數과 陰의 用언 沈·悔·弱·헬·選의 十

種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陰과 陽을 서로 맞세 

워 놓고 보면 陰服과 陽服。l 저 절로 둘로 잘라 

지만, 陰과 陽을 서로 짝지워서 보면 단지 五

端으로 요약된다. 

看服法에는 對看法·正看法·反看法·平看

法 • 剛看法 • 微底看法의 五法이 있으며 , 률陰 

률陽看法이 있다 

-浮沈選數이 본질적으로 表養와 藏府로 分

屬되는 것은 아닐 것이지만, 表養와 藏府는 陰

陽을 달리하는 것 또한 사실이므로 陽의 體 즉 

浮服은 表病를 主하고 陰의 體 즉 沈服은 養病

를 主하며, 陽의 用 즉 數服은 府病을 主하고 

陰의 用 즉 運服은 藏病을 主한다는 관점을 바 

탕으로 表養藏府의 病所를 찾아야 한다. 

表養藏府四法은 病證의 表養寒熱과 관계되 

며 ij[法의 體用과 五端은 陰陽과 관계되는 것 

으로서 , #可琴은 이 러 한 服法을 바탕으로 실제 

臨證에 나아가 病證에 ijlK을 대조하는 과정。l 

필수적임을 지적하고 있다‘ 

-陰陽十服과 表養藏府四該은 ijlK의 體와 用

을 설명한 것인데 비해서, 談法의 體와 用으로 

말할 것 같으면 病이 體가 되고 服은 用 。l 된 

다 따라서 病證을 기준으로 服쓸의 결과를 合

參하여 辦證을 하게 되는 것이다 

11. 制方大法論

*可琴에 의하연 方했j를 구성 하는 가장 큰 원 

칙은 因證立方 즉, 辦證결과에 따라 治法을 세 

우고 方齊j를 구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뼈琴 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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方論의 第-義는 表養寒熱大法에 따른 制方이 

다 表畵 즉 病所의 深漢에 따라 퓨II±和攻의 

四齊j의 구별 이 있으며 , 寒熱 즉 病性의 陰陽에 

따라 寒溫 二齊j의 구벨 이 있다. 太陽이 表를 

主하고 太陰이 盡를 主하는 큰 漢深이 있다면, 

각 經에는 位相에 따른 表畵의 次第가 있다. 

더욱이 - 經 內에서도 表養의 漢深이 있다. 

한편 漢深은 表훌훌의 層次를 의마할 뿐 아니라 

病勢의 漢深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病

勢의 i흉深에 따라서 方뺑l의 輕重을 調節하는 

것은 뼈琴 i!J!J方論의 第二義이 다 

한편, 뼈琴에 의하면, 張때景의 制方法은 여 

섯의 중선 方齊j를 기준으로 加減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여섯 방제는 六經 각각의 主治方이 

될뿐더러, 다른 經에도 통용되는 묘함이 있다 

또 張뼈景의 方齊j에는 表養와 寒熱과 虛實의 

구별이 있을 뿐으로서, 中風인가 傷寒인가 雜

病인가하는 病名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 아니 

며, 더욱이 風寒兩感에 두 方웰j를 벤잘아 쓰는 

妙法이 있A며 表훌훌{윷病에 두 方薦j를 바꿔 쓰 

는 奇法이 있고, 때로는 原方을 그대로 써서 

功效를 얻고 때로는 本方의 加減을 통해서 效

驗을 보고 있다. 

채琴 制方論의 또다른 중요한 결론은 六經

오두에 表齊j와 下顆j를 써야할 病證이 있다는 

사실이다 t可琴에 의하면 三陰은 원칙적으로는 

表在을 가질 수 없지만 表在이 快雜되는 경우 

가 있으므로 三陰에도 역시 表齊j가 있으며, 攻

품은 ;操保를 攻下한다는 의미만을 갖는 것이아 

니라, 實耶를 내모는 것은 모두 ”攻”에 해양하 

므로 六經 모두에 攻法이 있을 수 있다 

또 뼈琴에 의하면 張{뿌景의 方뺑j들은 十齊j

의 法을 갖추고 있다 

|||. 結 論

。l상 何琴 『傷寒論寶」 의 諸 醫論을 고찰 

했다. *可琴의 諸 醫論은 當代의 諸 傷寒理論을 

반성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것£로 

서, 그의 연구는 방법론 자체로 후대의 傷寒學

에 영감을 주고 있다. 또 六經은 張{뿌景 『傷寒

雜病論」 의 핵이므로, 六經에 대한 뼈琴의 理

論은 뼈琴의 諸 醫論을 이해하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論考는 채琴의 연구 

가 갖는 의의를 개진하고 뼈琴 六經論의 의의 

를 보여주는 것으로 결론을 삼고자 한다. 

뼈琴의 연구는 다음과 갇은 점에서 후대의 

傷寒學에 영감을 주고 있다 

1. 뼈琴의 연구는, 張빼景 r傷寒雜病論』 이 

『內經」 의 醫論에서 기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實證하는 과정을 통해서 한의학 고 

유의 陰陽論的 사유를 고양했다 

2. 뼈琴의 연구는, 傷寒雜病合參論파 六經

地面論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서 六經辦

證體系가 諸 질병의 證治에 응용될 수 있는 지 

평을 제시했다 

3. 뼈琴의 연구는, 六經이 辦證論治體系로 

작동하는 準觸이 表養寒熱虛實의 證治大法에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로 例證하는 과정을 통 

해서 辦證的 사유를 고양했다. 

채琴 六經論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1. 何琴 六經論은 張{뿌景 『傷寒雜病論』 이 

外感과 雜病을 포괄하는 諸 질병의 證治를 擔

持하고 있다는 것과, 六經이 모든 질병의 辦證

論治를 가능케 하는 포괄적 인 辦證論治體系라 

는 것이라는 두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뼈 

琴의 六經論은 六經地面論과 六經治농論 그라 

고 平服辦證論과 밟IJ方大法論을 유지적으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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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는 포괄적인 이론이다 

2. 太陽 • 陽明 • 少陽 · 太陰 • 少陰 • 廠陰의 

六經은 온몽을 內外上下表養의 漢深에 따라 여 

섯의 공간요로 분절한 것이다. A身은 陰陽의 

待對에 의 해 內外와 上下로 二分位되며 , 三陰

三陽의 分化에 따라 일련의 表畵層次를 지니는 

여섯의 區域A로 分位된다. 地面 고유의 정체 

성을 부여 하는 것은 待對하고 互根하는 陰陽의 

屬性과, 三陰三陽의 離合에 의 한 開聞樞 기능 

의 차이와, 三陰三陽의 表養관계와, 三陰三陽

의 主氣이다. 

3. 治法은 表養寒熱虛實의 證治大法을 통한 

辦證에 의 해 定해친다 三陽病은 뻐氣의 深i養

에 따라서 病證이 發現하는 양상이 다르므로 

이에 따라 藥의 氣味가 作用하는 表養深漢과 

藥性의 寒熱溫源。l 달라진다‘ 三陰病은 畢證

위주로 他經으로부터 轉屬된 경우가 많으므로 

뻐氣의 深i養보다는 뻐氣의 內外轉屬經路에 따 

른 쩌iE의 盛哀, 그리고 病證의 寒熱虛實에 따 

라 治法이 달라진다-

4‘ 平服은 表훌훌寒熱의 病機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辦證과 상보적인 관계를 갖으며, 虛實

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辦證을 先導하는 의의를 

갖는다. 

5. 制方은 辦證에 의해 결정된다. 辦證 결 

과가 동일하면 地面과 관계없이 그 方齊j를 쓸 

수 있다 方햄l에는 表養의 層次에 따른 차이와 

寒熱虛實에 따른 구벨, 그리고 病의 輕重에 따 

른 方齊j의 輕重。l 있을 뿐이 다. 

辦證論治는 규격화할 수 있는 고정된 틀이 

라기 보다는 적합한 施治라는 목적 하에 辦證

을 수행해내는 능력이자 정신이다 *可琴이 보 

여주고 있는 것처 럼 , 辦證精神이 란, 『內經」

을 통해서 醫學의 원리 인 陰陽을 第究하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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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病證에 臨해서 病機와 病|좁을 第理하고, 나 

아가 治法을 세우고 用藥하는 데 있어 藥性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있음을 조건으로 획득되 

는 배양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채琴 醫論의 핵 

심인 六經論 역시 A身을 여섯으로 분절한 地

形圖 정도로 파악하는데 그치기 보다는 諸 病

證의 특성을 파악하고 諸 治法과 方藥을 적절 

하게 운용하기 위한 하나의 體系로 받아들여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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